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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적용하여 손창섭의 『삼부녀』를 읽어낸다. 1960년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삼부녀』는 건강 담론과 가족 담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텍스트이다. 1960년대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개발 기획과, 국민 전체의 삶에 긴밀하게 개입하는 삶의 기술이 중첩하며 공존한 시기였다. 1960년대의 가족계획사업이 상징하는 통치성은 ‘더 잘’ 살도록 하는 기술, 그러한 목표를 위해 인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유도하는 전략이다.

          『삼부녀』에서는 1960년대 건강 담론이 개인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규율하면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도록 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 관리 주체로서 강인구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조교제를 하고, 정서적 만족을 위해 이상적 가족을 추구한다. 강인구가 형성한 새로운 비혈연 계약 가족은 상호 존중과 평등을 내세우며 친밀함을 공유한다. 당대가 유통한 정상 가족의 기능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비정상 가족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 on health and family in Son Chang-seop's 『Father and Two Daughters』 by applying Foucault's theory of governmentality. 

          In 『Father and Two Daughters』, we can find aspects in which health discourse in the 1960s regulates individual daily life and way of thinking. As a subject of self-management, the new contract family formed by Kang In-goo is most in line with the function of a normal family in circulation at the time. At the same time, it is ironic because it has the form of a so-called abnormal family. At this point, the effect of twisting governmentality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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